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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울산고래축제와 함께하는
새미골 문화마당 “힐링충전 원데이클래스” 운영 

 

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(이사장 서동욱)은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

3일간 새미골 문화마당에서 ‘2025 울산고래축제’와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인 <힐

링충전 원데이클래스>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프로그램은 울산고래축제의 문화적 연계를 강화하고, 울산 시민은 물론 

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일

회성 체험 프로그램이다.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일상에 작은 힐

링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.

원데이클래스는 총 3일간 진행되며, 라탄 공예, 아로마, 원예 등 다양한 테마의 

체험형 클래스로 구성되었다. 첫째 날인 9월 25일에는 ‘L의 작업실’ 대표 서애리 

강사가 진행하는 라탄 공예 클래스가 열린다. 참가자들은 고래 모양 트레이와 단

스탠드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탄 소품을 직접 제작하며 자연 소재의 

따뜻한 감성을 체험하게 된다.

이어지는 26일에는 ‘오일라운지’의 최윤희 강사가 진행하는 아로마 테라피 클

래스가 마련된다.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MBTI 성향에 맞춘 에센셜 오일을 조합해

보는 특별한 클래스를 통해 감각적 힐링을 경험하고, 향기를 통한 자아 탐색의 

시간을 가질 수 있다.

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도시 원예 전문가 권기태 강사(울산도시농업네트워크 



대표)가 진행하는 원예 클래스가 운영된다. 허브식초와 천연허브향수 만들기, 새

싹삼 바구니 꾸미기, 테라리움 제작 등 도시농업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

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, 가족 단위 참가자와 취미 생활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

게 큰 호응이 기대된다.

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, 유선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

다. 고래문화재단 관계자는 “울산고래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축제를 

즐기는 동시에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더 풍성한 시간을 보낼 

수 있기를 바란다”며, “앞으로도 지역 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다양한 시도

를 이어가겠다”고 전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울산고래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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